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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버스정류장(이하 B/S)이 있다는 사실도, 그곳을 청소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도 많은 이가 모른다. 톨게이트 수납원이었던 우리는,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투쟁’을 거쳐, 2020년 5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되며,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B/S, 교량 밑 녹지대 청소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업무에 안전대책은 없었다. 100km

의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 너무 위험하다는 호소에 안전관리자는 

달려오는 차를 마주 보고 뒷걸음질로 비질하면, ‘차도 피하고,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말

해 모두를 분노케 했다.

그뿐 아니라, 업무도 늘어났다. “B/S에 화장실을 만들고, 청소를 하랍니다. 어쩌죠?” 작

년 수도권 지회 지회장의 보고. 조합원들이 못 하겠다 하니, 사측은 업무 거부 징계를 운

운했다. 조합원을 보호하며,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일방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막아내야 했다. 

위험성평가에서	돌파구를	찾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위험성평가였다. 본사로 공문을 보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자, 노

조가 전문기관을 섭외하겠다. 비용도 노조가 댈 테니 회사도 참여하라! 그러나 회사와 각 

지사는 그동안 진행한 위험성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거부했다. 현장조합원에겐 업무 거부

로 경고장이 날아왔다. 노조에선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한 후 업무를 하겠다고 본

사에 공문을 보냈다. 때마침 국감이 있어 이를 폭로했다. 도로공사 사장은 국감장에서 ‘국

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직원의 안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5,000명 조합원이 있는 교섭대표 노조에 비해, 260명의 소수노조가 할 수 있는 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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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투쟁은 자신 있는 조직 아닌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투쟁한다는 게 입장이었다. 본사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사에선 조합원들이 1인 시

위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된 3차례의 경고장은 국감장 폭로로 휴지조각이 됐고 위

험성평가 전까지 모든 작업은 중지됐다. (쫌 멋지지 않나요? ^^)

결국 그렇게 본사, 지사, 노조가 참여한 위험성평가가 시작됐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사 차원의 위험성평가에선 ‘업무에 문제 없음‘이라던 업무가, 노조 주관으로 충남노동건

강인권센터 새움터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인력으로 청소 불가! 화장실 설치로 인해 B/S 정차구간 및 무단횡단 고객의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며, 화장실은 철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해당 조치

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하겠다는 공문을 본사로 보냈다. 곧바로 본사는 만나서 이

야기하자고 했지만, 우리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노조

의 입장도 단호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노동부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아주 정중히 전했다.

소수지만	강력한	우리들의	작업중지

이후 해당 지사뿐 아니라 전국 30여 곳의 B/S 작업중지를 조합원들에게 지침으로 내렸

다. 그랬더니 사측은 잠깐 일하면 휴식이 보장되는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이라면서, 전국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타노조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노조 조합원들은 해당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왜 노조가 한 곳에서 시범 실시한 위험성평

가의 결과로 전국에서 작업중지를 단행했는지, 이 또한 투쟁이며, 우리의 안전할 권리라

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소통하면서 말이다. 현재 우리 노조가 멈춘 해당 업무는 타 노조

가 하고 있고, 함께 행동하고 업무중지한 곳은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새롭게 인사발령을 받아 부임된 관리자들이 다시 업무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노동자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조합원들은 회사의 압박에 콧방귀

로 대응하고 있다. 소수노조이고 교섭권도 없지만, 안전할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가능

함을 깨닫는 요즘이다. 이런 우아한 투쟁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